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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반

◎ 선진국 진입

-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 선진국 지위 부여(2021.7) : 1인당 국민

소득(GNI) 31,881$(2020)

- 경쟁국과의 비교(GNI, 2022) : 대만 33,565$ > 한국 32,661$,

→ [2021년] 한국 35,373$ < 이탈리아(G7) 36,216$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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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인구감소와 고령화

- 합계 출산율 감소 : 0.81(2021) ⇒ 0.78(2022) ⇒ 0.73(2023 예상)

→ [2022 기준] 서울(0.59), 세종(1.12)

→ [2020 기준] OECD 38개 회원국 평균 1.59 (한국 0.84, 프랑스 1.79,

호주 1.58, 이탈리아 1.24, 일본 1.33]

※ 1.3 초 저출산 수준, 2.1 인구유지 수준

-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: 3,738만명(2020) ⇒ 3,381명(2030)

- 고령화 사회(1999) ⇒ 고령 사회(2017) ⇒ 초고령사회(2025)



1. 들어가기

5

◎ 기후위기와 환경규제

- 지구온난화

[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(NDC) ]

2030년 BAU 대비 37% 감축 ⇒ 2018년 대비 26.3% 감축 ⇒

2018년 대비 35% 이상(40%) 감축

[산업계 2018년 대비 11.4% 감축(원래 14.5%)]

- IMO의 선박 관련 환경 규제

[ 2050년,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0% 감축, 이산화탄소 70% 감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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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조선 선도국 쟁탈전

- rivet 공법(유럽) ⇒ block 공법(일본) ⇒ mega block 공법(한국)

⇒ digital 공법(?)

◎ 제조업 기피

- 1차 산업 ⇒ 2차 산업 ⇒ 3차 산업

[ 과연 3차 산업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? ]

-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제조분야 구인난 심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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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ㆍ중ㆍ일의 조선산업 관련 주요 EVENT

◎ 20세기

- 일본, OECD 가입(1964.4)

- 일본, 고령화 사회 진입(1970년)

- 한국,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(1972년∼1976년)

- 2차례의 oil shock(1973년, 1978년)

- 일본, 2차례의 조선합리화 조치(1978년, 1987년)

- 일본, 1인당 국민소득 2만$ 돌파(1987년)

- 한국, 조선합리화 조치 및 해제(1989년, 1993년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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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본, 1인당 국민소득 3만$ 돌파(1992년)

- 일본, 고령사회 진입(1994년)

- 일본, 1인당 국민소득 4만$ 돌파(1995년)

- 일본, WTO 가입(1995년)

- 한국, WTO 가입(1995년)

- 한국, 조선 3사 대규모 설비투자(1990년대 중반)

- 한국, OECD 가입(1996.12)

- 한국, IMF 구제금융(1997년)

- 한국, 대우조선해양 work out 개시 및 졸업(1999년, 2001년)

- 한국/EC, 조선통상협상(양자협의) 개시(1999년)

- 한국, 수주량 첫 세계1위(1999년, 11,843천G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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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, 고령화 사회 진입(1999년)

◎ 21세기

- 한국, 건조량 첫 세계1위(2000년, 6,482천CGT)

- 미국, 9.11 테러 발생(2001.9)

- 중국, WTO 가입(2001.11)

- 유럽(EC), 한국 WTO 제소(2002년)

- 한국, 승소(2005년)

- 일본, 초고령사회 진입(2005년)

- 한국, 1인당 국민소득 2만$ 돌파(2006년)

- 한국, 선박 최대 건조(2011년, 15,797천CG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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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계 선박 발주량 1억GT 이상(2007년, 2013년)

- 한국, 해양플랜트 년평균 169억$ 수주(2008년∼2013년)

-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(2008년)

- 중국, 수주량 첫 세계 1위(2009년, 6,987CGT)

- 중국, 건조량 첫 세계 1위(2010년, 18,801CGT)

- 한국, 총인구 5천만명 돌파(2012년)

- 한국, 조선인력 정점(2014년, 203,441명)

- 중국, 중국제조 2025 발표(2015년)

- 한국, 한진해운 파산(2016년)

- 한국, 고령사회 진입(2017년)

- 신 파나마 운하 개통(2017.6)

- 한국, 1인당 국민소득 3만$ 돌파(2018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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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본, 한국 WTO 제소(2018년)

- 코로나 발생(2019년)

- 일본, 한국 WTO 재 제소(2020년)

- 한국, 총인구 감소 시작(2020년, 출생자 < 사망자)

- 중국, 고령사회 진입(2021년)

- 러시아, 우크라이나 침공(2022.2)

- 중국, 총인구 감소(2022년)

- 한화, 대우조선해양 인수(2022년) → 8개국 기업결합 심사 중

- 한국, 초고령사회 진입(2025년 예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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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다품종 소량생산

② 주문생산

③ 노동집약적 산업

④ 경기민감 산업

⑤ 중후장대 산업

⑥ 단일 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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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IMO 규제 산업

⑧ 후진국 산업

⑨ 해운 의존 산업

⑩ 가공조립 산업

⑪ 해안가 산업

⑫ 금융밀착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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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최근 수주현황

2022년2021년2020년구분

16,124,688

17,156,428

(2000년 이후 3위)

2007년:23,643,538

2006년:19,584,786

8,364,478KOSHIPA(cgt)

16.2717.448.23Clarkson(백만cgt)

- 한국 2023년 1-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1.9% 수주(220만cgt) : Clarks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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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수주단가(KOSHIPA)

◎ 내수비중(cgt 기준, KOSHIPA)

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구분

2,681.52,430.32,127.42,245.32,039.72,509.62,123.82,249.2
CGT당

수주단가($) 

- 2023.1 수주단가(3,852.8) 2022년 대비 43.7% 상승

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년도

19.617.112.314.416.714.315.011.1비율(%) 

- 2015년 이전은 10% 미만(2012년 10.6%)
- 2016년 한진해운 파산,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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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2021년 이후 6년간 수주량 예상치(백만cgt,

Clarkson)(35% 점유 가정)

2027년2026년2025년2024년2023년2022년구분

39.441.939.234.836.736.0
전 세계

발주량

13.814.713.712.212.912.6
한국

수주량

※ 2022년도 실제 수치 : 전 세계 발주량 42.78 백만cgt,   한국 수주량 16.27 백만cgt(38.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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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건조량 개요

○ 2000년 이전 년간 건조량 : 500만cgt 미만 건조

○ 2000년 이후 21년 동안

- 년간 최대 건조량 : 15,797천cgt(2011년)

- 년간 최소 건조량 : 6,095천cgt(2001)

○ 2000년 이후 21년 동안 년간 건조량 1,000만cgt 미만 8회 불과

○ 2000년 이후 21년 동안 년 평균 건조량 : 10,495천cg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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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적정 건조능력

◈산업연구원[KIET]

- 970만cgt

◈산업은행

- 920만cgt∼1,050만cgt

※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기자간담회(2022.1.27)

- 조선 3사 생산능력 각각 1/3 감축 바람직 → 과잉경쟁 방지

※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 협약(2022.2.24)

- 산업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→ ‘군산의 눈물’ 과 ‘말뫼의 눈물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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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기능직 인력비율(직영 : 사내협력사, %)

2022년구분

30.3:69.7비율

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2014년
구

분

32.8:67.232.2:67.829.9:70.131.4:68.631.2:68.822.9:77.121.4:78.622.1:77.9
비

율

1999년1998년1997년1996년1995년1994년1993년1992년
구

분

66.4:33.666.3:33.767.7:32.366.1:33.967.4:32.670.6:29.475.0:25.080.7:19.3
비

율

- 1990년대 70:30에서 2000년대 30:70으로 변화 → 왜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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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전체 인력 중 사내협력사 인력 비율(%)

2022년2021년2020년2019년구분

53.555.255.959.5비율

- 사내협력사 인력 전체(사무관리직, 기술직, 기능직) 2019년부터 집계

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2014년구분

5,1454,5125,1786,4465,2585,3399,82410,5419,127명

- 자료 : KOSHIPA
- 동포관련 비자(H-2,F-4,F-5 등), 고용허가제(E-9), 특정활동(E-7), 기타

◎ 외국인 인력(년말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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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조선해양 관련 대학 및 학과 수

합계
대학원

대학수/학과수

대학교

대학수/학과수

전문대학

대학수/학과수
구분

50/6717/2519/2514/172016년

45/8217/3518/3010/172017년

44/7718/3618/318/102018년

48/8324/4119/345/82019년

51/8027/4019/345/62020년

53/7929/4320/304/62021년

51/8028/4320/323/52022년

- 자료 : KOSHIPA
-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등에서 매년 1,000명 이상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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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R&D 매출액 대비 비율, %)

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2014년2013년2012년2011년구분

1.250.790.610.500.551.061.691.031.020.69비율A

0.70.60.60.60.50.60.60.8비율B

- 자료 : 비율A/KOSHIPA, 비율B/DART(전자공시시스템)
- 2021년 3분기말 기준 한국조선해양 0.5%, 대우조선해양 1.5%, 삼성중공업 0.8%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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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선가 추이(클락슨 지수)

- 클락슨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기준('23. 1. 4.)
- 주 : 클락슨 인덱스 1988.1월=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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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선가 지수의 변동

◉ 80년대부터 6단계에 걸쳐 선가의 등락 지속

- 1단계(1980∼1986) : 하락(140→90), 7년에 걸쳐 35.7% 하락

- 2단계(1987∼1991) : 상승(90→160), 5년에 걸쳐 77.8% 상승

- 3단계(1992∼2002) : 하락(160→108), 11년에 걸쳐 32.5% 하락

- 4단계(2003∼2005∼2008) : 급등&상승(108→170→190), 6년에 걸쳐 75.9% 상승

(57.4%→75.9%)

- 5단계(2009∼2010∼2020) : 폭락&하락(190→138→127), 12년에 걸쳐 33.2% 하락

(27.4%→33.2%)

- 6단계(2021∼2022) : 급등(127→162), 2년에 걸쳐 27.6%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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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선가의 상승기간은 짧고, 하락기간은 길다.

- 선가의 하락은 하락기간 동안 30% 이상 하락

- 선가의 상승은 상승기간 동안 70% 이상 상승

※ 선가의 상승기간은 짧은 대신 상승폭은 크고,

선가의 하락기간은 긴 반면 하락폭은 작은 경향을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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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건조량(천cgt 당) 매출액(억원)
천cgt당 매출액(억원)건조량(천cgt)매출액(억원)년도

19.426,482125,8742000

28.066,095171,0012001

27.736,688185,4762002

27.647,175198,2912003

26.978,319224,3502004

25.5610,093258,0262005

25.8711,940308,8312006

36.7211,277414,0602007

40.1314,509582,2972008

45.3514,466656,0792009

45.1414,907672,8752010

44.7815,797707,4492011

51.5113,391689,8362012

57.8611,395659,3692013

63.2910,120640,5202014

57.6311,033635,8142015

46.9511,584543,8162016

36.2010,119366,2672017

41.357,359304,2652018

36.359,251336,2662019

38.168,402320,5802020

26.879,991268,5012021

2022

- 자료 : IHS Marki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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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조선해양업계 경영성적표(영업이익)

- 업계 : 한국조선해양, 현대, 삼성, 대우, 삼호, 미포, 한진, 성동, 대선, stx, 대한

비고연결
재무제표(억원)

개별
재무제표(억원)

년도

2,447-9,6442016

3,2852,9842017

-1,497-1,4262018

2,767-8892019

-7,598-8,6092020

-63,101-47,5292021

-25,774-20,4392022(1-3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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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

- 인구감소 원년(출생자 < 사망자) : 2020년

- 지속적인 합계 출산율의 감소 : 0.81(2021) ⇒ 0.78(2022)

- 중ㆍ대형 조선소 조선부문 직영 기능직 평균 연령 : 45.6세(2022.6)

직영 인력 평균 연령 : 43.6세(2022.6)

- 인력의 급감 : 203,441명(2014) ⇒ 96,254명(2022)/92,711명(2022)

- 고 숙련 기술 인력 : 5,968명(2022.6) ⇒ 6,006명(2022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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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노사관계ㆍ원하청 문제

- 강성노조 : 일상화된 파업

- 다단계 하청 구조 : 물량팀

- 원ㆍ하청간의 임금 격차 심화 : 하청 ← 원청 정규직의 60% 수준

(2022)

※ 정규직/비정규직 월 임금 격차 심화(전경련) : 379.5만/168.1만(2021)

- 임금의 2중구조 고착화 : 대기업과 중소기업, 원청과 하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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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二不 산업 : 불안정 산업, 불안전 산업

- 경기민감 산업 : 2000년 이후 최대 수주량(32,861천CGT, 2007),

최소 수주량(2,456천CGT) ⇒ 차이 30,405천CGT

- 호불황기 인력 변동 심화 : 최대 인력(203,441명, 2014), 최소 인력

(88,786명, 2021) ⇒ 차이 114,655명

- 조선업 재해율 : 일반 제조업의 1.5배 이상, 지속적인 사고사망자

발생(2016년 이후 6년 동안 사망자 90여명 발생)

- 3D 산업, 비호감 산업 ⇒ 매력 상실 ⇒ 신규 인력(기술, 기능)의

조선업 기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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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자동화 한계

- 조선산업의 특징

- 고급인력의 조선업 기피

◎ R&BD 문제

- 깊은 연구보다 넓은 연구 ⇒ 사업화 실적 저조

- 1% 미만의 매출액 대비 연구비 투자

※ 3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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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공급능력의 초과

- 불황기 고정비 지출 ⇒  채산성 악화

- 저가수주의 일반화 ⇒ 저임금 ⇒ 조선업 기피

◎ 경쟁심화

- 필연적 가격 경쟁 ← 중국의 저가정책

- 국가간 기술의 미세차이 유지 경쟁 : 극동 3국, 싱가포르, 유럽, …

- 유사한 BUSINESS SECTOR ⇒ 조선 3사의 출혈경쟁 ⇒ 저가수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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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해운ㆍ조선의 불균형

- 관할 정부부처 이원화 : 산업부/해수부

- 규모의 차이 : 세계 중위(해운)/세계 상위(조선)

- 기반의 차이 : 내수 기반(해운)/수출 기반(조선)

◎ 소극적 국제기구 대응 : IMO, ISO 등

- 전담 기구 부재와 전문 인력 부족

- 의제 발굴보다 의제 검토 위주의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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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전환기 대응력

- PARADIGM 변화 : 탈 화석에너지, 무인화(인간개입의 최소화)

- 도토리 키 재기에서 선두(first mover)로 나설 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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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다품종 소량생산 ⇒ 소품종 대량생산

- 표준화, 공법 개발, 자동화

- 선종 특화, series 선박

◎ 주문생산 ⇒ 시장생산(계획생산)

- 표준 선형

- 선주의 requirement의 단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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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노동집약적 산업 ⇒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

- 정보통신기술(ICT) 융합

- smart yard : 불안전성 극복

◎ 경기민감 산업 ⇒ 건조능력의 유연화

- 필수ㆍ핵심 인력의 확보

- 내수 확대/ 공급능력 축소 : 불안정성 극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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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중후장대 산업 : piece ⇒ block ⇒ mega block 

- 효율(능률) 극대화

- 원가절감

◎ 단일 시장 : 경쟁계약 ⇒ 수의계약

- 신뢰ㆍ신용

- QCDD 만족 : 뜨내기를 단골고객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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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IMO 규제 산업 ⇒ IMO 이용(활용)

- 적극적 대응 : 의제 제안 ⇒ 국제 규정

- 미래 시장 개척

◎ 후진국 산업 ⇒ 선진국 산업

- 가격경쟁력에서 비가격경쟁력으로

- 인력 의존도 최소화 : smart ship & yar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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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해운 의존 산업 ⇒ 공급자 중심 산업

- 수요 창출

- 시장 선도

◎ 가공조립 산업 ⇒ 설치 산업

- hull에서 outfitting으로 가치 중심의 이동

- 부가가치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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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해안가 산업 ⇒ 육지 산업

- 젊은 인력의 유입 ⇒ 안정적 주거여건 조성

- 설계, R&D, 영업, 경영 등 ⇒ 도시 이전

◎ 금융밀착 산업 ⇒ 신용 산업

- 선수금 보증(RG)의 확대 ⇒ 신용보증 ← 공공

- 차입과 상환의 선순환 ⇒ 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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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길 찾기

◎ 가본 길 다시 가기

- 기존 선박의 고부가가치화 ⇒ ICT 적용 고급화

- global trend 반영 ⇒ 해운분야의 파수꾼인 IMO의 규제강화 극복

- 저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인식의 전환 ⇒ 경제적 건조



6. 마무리

42

◎ 있는 데 안 가본 길 가기

- 타국 독점 선박 시장 진입 ⇒ track record

- 타국, 타사 사례연구의 활성화 ⇒ 과감한 수용(의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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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없는 길 만들어 가기

- green ship ⇒ no emission ship

→ 지구환경보호, 탈 화석연료

- smart ship ⇒ mass(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)

→ 해상근무 기피, 선원 부족

- smart yard

→ 생산인력 부족, 안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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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람 길 만들기

◎ 사회적 분위기 유감

- 오기택(1966)의 예상 → 고향무정

- 유하(2002) 및 김연자(2013)의 열풍 → 결혼은 미친 짓이다,

amor fati

- 저출산 예산 → 280조(2006∼2021] → 백약이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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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기업선택의 자유

- 사람은 있다. 다만 오지 않을 뿐 이다. ⇒ 정책의 대전환

[  단기 ]  임금 등 처우개선, 출입국 절차 간소화,

기업의 아이 돌봄 환경 조성(현대의 dream boat) 등

[중/장기]  이민, 파견직종 확대 등

- 기업이 사람을 선택하던 시대는 지났다.

→ 기업의 책임 : 내 사람은 내가 키우고 활용

[ 현실 ] 사람 없다고 정부(지자체)한테 내 놓으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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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현실적 대안

- 내국인의 유입 및 외국인의 숙련화 노력 병행

→ 제조업의 내일을 외국인 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.

[ 현실 ] 외국인 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적정 임금 수준 유지

- 조선 3사에 대한 기대 ⇒ 재탄생

→ 현대 : 세계적 물류서비스 기업

→ 대우 : 한국의 록키드 마틴

→ 삼성 : 한국의 대표 조선·해양플랜트 기업

[ 현실 ] 조선인력 부족 해결 ⇒  자연스런 구조조정(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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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극동 3국의 동상이몽

- 일본 : 내 배를 어디서 짓지? ⇒  중국 ? Or 한국 ?

- 한국 : 사람이 없어 배를 못 지어? ⇒  꿈이여 다시한번. 과거는 …

- 중국 : 이제 배 좀 채울까? ⇒ 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, …

※  일본과 한국의 점진적 조선경쟁력 약화는 각각 옆에 한국과 중국이

붙어있어 생김

→ 세계조선 선도 : 일본(50년), 한국(10년), 중국(X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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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마지막 선택의 岐路

1. green ship과 smart ship 관련 기술확보는 기본이다.

2. smart yard 구축을 통해 인력을 최소화 해라.

◎ 한시적 외국인력 도입 : 도입규모와 숙련도와 애사심의 한계 ⇒ 조선업은

우리 손으로!

3. 매력 있는 조선업으로 만들어야 한다.

- 고용불안과 안전사고과 저임금 등 낮은 처우로부터의 해방

이래도 인력부족이 지속될 때 우리의 선택은?

단계적 사업 재편과 공급능력 축소를 통한 연착륙 유도


